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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협회장  323-200-465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유대인들에게는 하느님 이름이 그분의 본성의 표징

이었다. 하느님 이름에서 그의 본성이 밝혀짐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다. 이름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느님 자신 같

았다. 하여 일찍이 시나이 산에서 주님 자신을 두려워하

였듯, 그의 이름도 두려워하며 숭앙하였다. 하느님도 당

신 이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당신 자신 자신에 대한 

말씀처럼 하지 않으시던가. 성전을 가리켜 “내 이름이 

거기 머물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묵시록에 보면 끝까

지 충실한 이들을 “하느님 성전의 기둥 삼겠다”고 하시

고 당신 “이름을 거기 새겨놓겠노라”고 언약하신다. 그 

성전을 몸소 축성하시고 당신 자신을 그 성전에 주시겠

다고 하신다. 

   그러고 보면 “너희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

아라”는 계명의 뜻을 알아들을 것 같다. 주님이 왜 우리

에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왜 어떤 일을 하든 

“하느님 이름으로” 시작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하느님 이름은 참으로 신비롭다. 무한자의 본성이 거

기에 밝혀진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의 풍만과 

그지없는 위엄에 싸여 “있는 자”의 본성이다. 

   하느님이라는 이름 말마디 안에 우리 영혼의 핵심도 

자리한다. 우리의 모든 존엄, 우리 영혼의 영혼이 “하느

님”, 그리고 “나의 하느님”이라는 말마디에 담겨 있다. 

나의 근원과 나의 목적, 내 존재의 시작과 끝, 숭배와 향

수와 참회,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하느님 이름은 전부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결

코 헛되이 부르지 말고” “거룩히 빛내”도록 우리를 가르

쳐 주십사고 빌어야겠다. 당신 이름이 우리에게 영광으

로 빛나도록, 다시는 이 손에서 저 손으로 굴러다니는 

죽은 동전이 되지 않도록 빌어야겠다. 하느님 이름은 우

리에게 그지없이 숭고한 현실, 거룩하고 거룩하고 또 거

룩한 현실로 머물러야겠다.  

   우리는 하느님 이름을 받들기를 하느님 자신을 받들

듯 하기로 하자. 그래야 하느님을 공경하면서 우리 영혼

의 성전도 아울러 존중하게 된다. 

하느님 이름 (4)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시편 117, 1. 2)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연중 제21주일 입당 : 희망의 순례자들    파견 : 16 

◎ Go out to all the world and tell the Good News.                                                                                                                                                

                                                                                               (Psalm 117:1, 2) 

○ Praise the LORD, all you nations;  

    glorify him, all you peoples! ◎ 

○ For steadfast is his kindness toward us,  

    and the fidelity of the LORD endures forever. ◎ 

 



 

본당 소식 

▶ 반장 월례 모임 

   일시 : 8월 24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성전 

 

▶ 요셉회 모임 

   일시 : 8월 24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예비자 교리안내 

   대상 : 예비신자 

   세례식 : 2026년 4월 4일(토)  

   첫 교리 시작일 : 9월 4일(목), 오후 7시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문의 : 전교수녀  ☎ 213-804-9151 

 

▶ 34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일시 : 10월 18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입장티켓 : $20 (본당 사무실에 비치) 

   도시락($15)은 신청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티켓 구입시 주문가능합니다. 

   문의 : 성령기도회장 이인석 비오  ☎ 213-258-8665 

  

    

      

 

 

 

 

    

     

      

      

      

 

 

 

 

  

          

  

         

우리들의 정성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2025-2026년 재정위원회 명단  

    재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위원장 : 강인모 테오도시오 

    위   원 : 송인석 미카엘  

                 박준범 요한 

                 김기민 타대오 

      

▶ 2025-2026년 장학위원회 명단  

    장학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위원장 : 송호창 요셉  

    위   원 : 송현지 레이첼  

                 김지희 세실리아 

 

▶ 장학기금 조성 

    본당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계좌명 : SUHO1004)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  무  금  $   3,540.00  

주일헌금  $   2,248.00  

감사헌금  $   1,900.00  

 2차헌금  $   1,672.00  

 $     455.00  

합      계  $   9,815.00  

강숙경 강순복 김상기 김성택 김은주 박순진 반비오 

변복순 송슬기 안연숙 이경태 이태환 이현창 장선희 

조소영 조화숙 지경수 안승원 유철희 이경태 

장가강       


